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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중국덫에걸렸다!

석유화학시장의움직임이심상치않게돌아가고있다.

2009년부터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국제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섰고, 세계시장 역시 공급과잉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중국수요기업들이합성수지를비롯해석유화학제품전반의수입을크게줄이고있어불황이본격화하는

것이아닌지우려되고있다.

석유화학은 2008-09년부터중동의신증설플랜트가동이본격화하면서글로벌시장이공급과잉으로전환되고

수익성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 수요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2010년까지 장기 호황을

지속했다.

2011년 들어서도 공급과잉 징후가 나타났으나 일본에서 3월11일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플랜트들이 가동

을중단하거나가동률을낮춤으로써호조를이어갈수있었다.

그러나일본플랜트들이아직가동을정상화하지못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5월중순부터약세로전환됐고, 여

름철을지나겨울까지때아닌한파에시달릴것이라는전망이곳곳에서제기되고있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및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기업들은 시중자금이 얼어붙으면서 자동차, 전자, 섬유, 건축소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원료 구매를 최소화

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고성장을지속한끝에자동차연료및전력공급부족이심각해지고있으며, 섬유및플래스틱가공공장들

은풀가동은차치하고가동률이 50-60% 수준에머무르는등생산저조현상이심화되고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 구매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분간은 글로벌 석유화

학 시장의 중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구매 최소화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초점이모아지고있다.

중국이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자금이 고갈돼 구매를 줄이고 있다면 머지않아 구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서주장하는것처럼중국경제가경착륙방향으로선회했다면큰일이아닐수없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10%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내수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시

장을 지탱케 했다는 점에서 연착륙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연착륙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

다.

중국 경제가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동 공세와 중국경제 침체의 이중고를

어떻게극복할것인지대안을내놓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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